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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 

Ⅰ. 2015년 노동시장 개관

2015년 1~10월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26천 명 증가하여 2014년(1~10월 평

균) 증가분(554천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2014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둔화

추세는 2015년에도 이어져 30만 명대로 증가폭이 둔화하였고 이후 최근까지 하향안정화

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4년 실적이 좋았던 영향으로 기저효과가 작용하기

도 했지만, 경기침체와 민간소비둔화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1 참조).
2015년(1~10월 평균) 15세 이상 인구는 2014년 동기간 대비 1.2% 증가해 예년에 비해 

상승률이 소폭 증가하였는데, 노동시장 안의 인구인 경제활동인구는 2014년(1~10월 평

균) 대비 1.4% 증가해 상승률이 전년동기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이며 경제활동참가 

[그림 1]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천 명)

자료 :통계청,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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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연 도 1～10월

2011 2012 2013 2014
2012.

1～10

2013.

1～10

2014.

1～10

2015.

1～10

15 

세

이

상

생산가능인구 41,052 41,582 42,096 42,513 41,536 42,063 42,474 42,981 

 (증가율) (1.1) (1.3) (1.2) (1.0) (1.3) (1.3) (1.0) (1.2)

경제활동인구 25,099 25,501 25,873 26,536 25,522 25,852 26,537 26,912 

 (증가율) (1.4) (1.6) (1.5) (2.6) (1.7) (1.3) (2.7) (1.4)

취업자 24,244 24,681 25,066 25,599 24,683 25,031 25,584 25,910 

 (증가율) (1.7) (1.8) (1.6) (2.1) (1.9) (1.4) (2.2) (1.3)

 (증가수) (416) (436) (386) (533) (461) (348) (554) (326)

참가율 61.1 61.3 61.5 62.4 61.4 61.5 62.5 62.6 

 (남성)

 (여성)

(73.1) (73.3) (73.2) (74.0) (73.4) (73.2) (74.1) (73.9) 

(49.7) (49.9) (50.2) (51.3) (50.0) (50.2) (51.4) (51.8) 

고용률 59.1 59.4 59.5 60.2 59.4 59.5 60.2 60.3 

 (남성) (70.5) (70.8) (70.8) (71.3) (70.8) (70.7) (71.4) (71.1) 

 (여성) (48.1) (48.4) (48.8) (49.5) (48.5) (48.8) (49.6) (49.9) 

실업자 855 820 807 937 839 821 953 1,002 

실업률 3.4 3.2 3.1 3.5 3.3 3.2 3.6 3.7 

 (남성) (3.6) (3.4) (3.3) (3.6) (3.4) (3.4) (3.6) (3.8) 

 (여성) (3.1) (3.0) (2.9) (3.5) (3.1) (2.9) (3.6) (3.7) 

비경활 15,953 16,081 16,223 15,977 16,015 16,212 15,936 16,069 

 (증가율) (0.7) (0.8) (0.9) -(1.5) (0.6) (1.2) (-1.7) (0.8)

15 

～ 

64 

세

참가율 66.2 66.4 66.6 67.8 66.5 66.5 67.8 68.3 

 (남성) (77.4) (77.6) (77.6) (78.6) (77.7) (77.5) (78.6) (78.7)

 (여성) (54.9) (55.2) (55.6) (57.0) (55.2) (55.5) (57.0) (57.8)

고용률 63.8 64.2 64.5 65.3 64.3 64.3 65.3 65.7

 (남성) (74.5) (74.9) (74.9) (75.7) (75.0) (74.8) (75.6) (75.7)

 (여성) (53.1) (53.5) (53.9) (54.9) (53.5) (53.8) (54.9) (55.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율이 0.1%p 증가에 그쳐 62.6%를 기록했다. 반면 노동시장 밖의 인구인 비경제활동인구

는  0.8% 증가해 2014년(1~10월 평균)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014
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추세에서 벗어나 2015년 1월 플러스 증가를 한 이후 1% 내외의 

수준을 지속 반복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경기둔화 등 노동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

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노동시장 밖으로 이탈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

이다. 그렇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이끈 것은 주로 60세 이상 남성으로 비경활의 

주된 사유는 대부분 ‘쉬었음’이었다.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율은 1.3%를 기록해 2014년 같은 

기간의 증가율(2.2%)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성별로 보면 2015년(1~10월 평균)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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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326천 명 가운데 남성은 133천 명, 여성은 194천 명 증가해 여성주도의 취업자 

증가를 했다. 한편 노동시장 여건 악화로 시장으로 진입은 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는 100만 명이 넘는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실업률도 3.7%를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흐름은 고용률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2014년 하반기 이후 

하락추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그림 3 참조). 15세 이상 고용률로 보면, 2015년(1~10월 

평균) 60.3%로 전년동기대비 0.1%p 증가에 그쳤지만, 고령화의 영향을 통제한 15～64세 

인구 고용률은 0.4%p 증가해 65.7%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시장 이탈 영향

으로 15세 이상 고용률과의 격차는 크게 벌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취업자 증가율,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3]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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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하는 가운데 근속기간 3개월 미만 신규채용자(입직)의 경우 최근

으로 올수록 증가폭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2015년 내내 증가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그렇

지만 증가한 신규채용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에서 29천 명 증가, 임시직에서 

13천 명 증가, 일용직에서 44천 명 증가해 신규채용의 상당부분이 일용직 증가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이직한 지 3개월 미만자(이직)는 감소하는 추세를 강하게 이어

가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이직사유도 자발적 사유인 개인 및 

가족, 노동시장 불만족 등과 함께 비자발적 사유인 휴폐업, 경영악화, 정리해고 등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빠르게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일용직 중

심으로 입직은 증가했지만, 일용직 채용은 일시적 현상이 강하며 이직규모가 크게 줄어

드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노동시장 흐름이 활발해졌다고 보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입이직 증감 추이

(단위:천 명)

  주 : 입직은 임금근로자 중 근속기간 3개월 미만자 수, 이직은 이직한 지 3개월 미만인 미취업자 수이며, 전년 동월대

비 증감수를 그린 것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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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1. 청년층(20~24세)과 50세 이상 고령층에서 취업자 증가 주도

2015년(1~10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를 연령별로 보면 20대 초반(20~24세) 청년층과 50
세 이상 고령층에서 취업자 수(151+169=320천 명)가 증가한 반면, 20대 후반~40대 연령층

의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여전히 5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고용변동을 주도하고 있지만, 
2014년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며 전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하던 50대를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하면서 2014년 증가폭의 2/3 수준까지 줄어든 것이 전체 고용성과 부진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표 2 참조). 
세부 연령을 보면, 20~24세 청년층의 경우 인구증가(49천 명 증가)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65천 명 증가한 반면, 25~29세는 3천 명 감소하였다. 30대와 40대는 인구감소의 영

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최근 40대는 여성을 중심으로 회복하는 국면으로 전환

하였다.

<표 2>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천 명)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수

각 연도 상반기 

생산가능인구 증감연 도 1～10월

2012 2013 2014
2013. 

1～10 

2014. 

1～10 

2015. 

1～10 

2015. 

1～10 

2013. 

1～10 

2014. 

1～10 

2015. 

1～10 

전 체 437 386 533 348 554 326 25,910 527 410 507 

15～19세 4 -7 20 -8 24 -1 3,934 -31 -73 -74 

20대 -40 -44 56 -62 59 62 247 66 31 57 

20～24세 89 29 81 23 86 65 3,686 154 83 49 

25～29세 -129 -73 -25 -85 -27 -3 1,422 -88 -52 9 

30대 -31 -21 -21 -20 -19 -39 2,264 -68 -112 -85 

30～34세 79 57 12 70 15 -39 5,673 54 -44 -116 

35～39세 -110 -78 -34 -90 -34 -1 2,870 -122 -67 31 

40대 11 22 38 15 45 -15 2,803 25 -19 -20 

50대 270 254 239 248 246 151 6,664 260 210 187 

60세 이상 222 181 200 176 199 169 5,980 275 373 44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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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체 및 연령계층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용률 변화를 성별로 보면 여성은 취업자 증가에 힘입어 0.3%p 증가한 반면, 남성은 

0.3%p 감소하였다. 세부 연령으로 보면,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졌던 20대 초반(20～24세)의 

경우 남녀 고용률은 각각 크게 증가했는데, 남성(1.7%p)이 여성(1.3%p)보다 더 크게 나타났

다. 특히 남성의 경우 20대 초반을 제외한 대부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감소하거나 소폭의 

증가(30대 초반)에 그쳐 20대 초반의 약진이 눈에 띈다. 한편 2013년 하반기 이후 고용률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 청년층 고용 증가를 이끌었던 20대 후반(25~29세)은 2015년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남성(-0.1%p)보다는 여성(-0.5%p)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

다. 20대 후반의 고용률은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비슷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는 구조적 

특징이라기보다는 경기의 영향을 받은 영향이 더 작용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30대는 취업자가 감소했음에도 30대 초반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30대 

초반 여성의 경우 고용률 증가폭이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2.2%p 증가해 59.7%를 

기록하였고, 남성 30대 초반 고용률도 추세적 증가를 지속하는 가운데 2015년(1~10월 평

균) 90%를 기록하였다. 반면 30대 후반은 남녀 모두에서 2014년 하반기 이후 감소를 지속

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1~10월 평균) 남성은 0.3%p 감소하였고, 여성은 0.9%p 감소하였

다. 2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해 현재 남성과의 격차가 거의 사라진 흐름과 

마찬가지로, 30대 초반의 여성고용률도 만혼이나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 증가의 영향으로 

취업이 활발해진 노동공급효과로 풀이된다.
한편 40대는 여성에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남성에서는 감소하는 영향이 반영되어 남성 

고용률은 0.5%p 감소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0.5%p 증가하였고, 50대도 이와 비슷한 흐름

으로 남성은 0.6%p 감소한 반면 여성은 0.9%p 증가하였다. 40~50대 중고령층 남성 취업

자의 급격한 둔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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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

(단위 : %)

2012 2013 2014 2013. 1～10 2014. 1～10 2015. 1～10

전체

전 체 59.4 59.5 60.2 59.5 60.2 60.3 

15～19세 7.0 6.9 7.7 6.9 7.8 7.9 

20대 58.1 56.8 57.4 56.8 57.4 57.9 

20～24세 44.5 43.2 44.8 43.1 44.8 46.2 

25～29세 69.3 68.8 69.1 68.8 69.1 68.8 

30대 72.8 73.2 73.9 73.0 73.8 74.1 

30～34세 72.2 72.9 74.1 72.8 74.0 75.2 

35～39세 73.2 73.5 73.7 73.3 73.7 73.1 

40대 78.3 78.4 79.0 78.3 79.0 79.0 

50대 72.2 73.1 74.2 73.0 74.2 74.3 

60세 이상 37.5 38.3 39.0 38.5 39.1 39.1 

남성

(여성)

전 체 70.8 (48.4) 70.8 (48.8) 71.3 (49.5) 70.7(48.8) 71.4 (49.6) 71.1 (49.9) 

15～19세 5.7 ( 8.3) 5.9 ( 7.9) 6.8 ( 8.6) 5.8( 8.0) 6.9 ( 8.7) 7.0 ( 8.9) 

20대 57.3 (58.8) 55.7 (57.8) 55.8 (59.0) 55.7(57.8) 55.8 (59.0) 56.4 (59.3) 

20～24세 39.1 (48.9) 38.1 (47.5) 39.3 (49.5) 38.0(47.5) 39.2 (49.5) 40.9 (50.8) 

25～29세 70.4 (68.0) 69.6 (68.1) 69.4 (68.8) 69.6(68.0) 69.4 (68.8) 69.3 (68.3) 

30대 90.3 (54.5) 90.2 (55.5) 90.9 (56.3) 90.1(55.4) 90.9 (56.2) 90.9 (56.8) 

30～34세 89.0 (54.8) 88.5 (56.7) 89.9 (57.7) 88.3(56.7) 89.8 (57.5) 90.0 (59.7) 

35～39세 91.7 (54.2) 92.1 (54.4) 92.1 (54.9) 92.0(54.0) 92.1 (54.8) 91.8 (53.9) 

40대 91.7 (64.6) 92.0 (64.6) 92.7 (65.1) 91.8(64.5) 92.7 (65.1) 92.2 (65.6) 

50대 86.3 (58.1) 86.7 (59.5) 87.5 (60.9) 86.7(59.4) 87.5 (60.8) 86.9 (61.7) 

60세 이상 49.9 (27.9) 51.0 (28.6) 51.4 (29.3) 51.1(28.9) 51.5 (29.5) 51.2 (29.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수 증가

최근 취업자 수 증가는 임금근로자의 40만 명대 증가의 영향이며, 비임금근로자는 크

게 감소해 취업자 증가폭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임금근로자는 2014년(1~10월 평

균) 대비 474천 명 증가하였는데, 상용직(414천 명) 증가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임시직(36
천 명)과 일용직(24천 명) 모두 플러스(+)증가를 한 영향으로 임금근로자가 증가하였다.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24천 명), 무급가족종사자(-65천 명)의 감

소영향을 크게 받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42천 명)의 증가에도 2014년(1~10월 평균) 
대비 147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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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

(단위:천 명)

연도별 증감 1～10월

2012 2013 2014 2013 2014 2015 

전 체 436 386 533 348 554 326 

임금 315 483 548 451 560 474 

 상용직 436 615 443 605 461 414 

 임시직 -2 -96 139 -116 140 36 

 일용직 -120 -37 -35 -38 -41 24 

비임금 121 -97 -15 -103 -7 -147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3 -39 40 -42 32 4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1 -28 -39 -29 -31 -124 

 무급가족종사자 -3 -30 -16 -32 -8 -6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최근 임금근로자의 변화는 상용근로자의 증가가 전체 변화를 주도했다. 상용직의 증가

는 2014년 하반기 이후 30만 명 중반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일정수준을 유지하다 

2015년 7월 462천 명 증가로 증가폭이 확대된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며 최근 6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임시근로자는 2014년 8월 242천 

명 증가해 고점을 기록한 후 가파르게 증가추세가 둔화되다 2015년 6월 65천 명 증가로 

반전해 추세를 뒤집은 이후 최근 증가추세로 반전하였다. 반면 2014년 내내 감소국면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는 2015년 상반기까지 증가폭이 확대되며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국면

으로 접어들었고 최근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 6]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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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보면, 상용직 증가는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지만 특히 50세 이상 중고령층

(50대 152천 명↑, 60세 이상 109천 명↑)에서 주도했다. 2014년 하반기 이후 증가폭이 

가파르게 둔화하던 50대 상용직의 둔화폭이 최근 들어 완화되었으며, 60세 이상 고령층

의 상용직 증가폭도 10만 명대에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한편 15～24세의 경우 2015년 

초까지 이어진 둔화추세를 뒤집고 증가로 돌아선 후 증가폭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25～29세와 30대도 2015년 2분기 이후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연령은 

40대로 여성을 중심으로 상용직 증가폭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그림 7 참조). 
감소추세를 뒤집고 증가로 반전한 임시직은 주로 노동시장 진입 연령층인 15~24세(44

천 명↑)와 은퇴연령인 60세 이상(55천 명↑)의 영향을 받았으며, 핵심연령층(25~49세)의 

감소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편 증가한 일용직의 대부분은 50세 이상 고령층의 

영향이며, 2014년(1～10월 평균) 대비 50대는 26천 명 증가했고 60세 이상은 20천 명 증가

하였다. 
비임금근로자의 변화를 장기적 흐름에서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400만 명 

수준에서 등락을 하며 하향안정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05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150만 

명 수준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지속적인 하

향추세를 그리고 있다.
한편 2015년(1~10월 평균) 취업자 수 둔화에는 비임금근로자의 감소폭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반영되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감소추세가 지속적이고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2014년 3월 이후 증가

[그림 7] 연령별 상용근로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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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로 돌아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2015년 6월 이후 증가폭이 가파르게 둔화하며 

10월에는 감소로 전환해 비임금근로자 감소경향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그림 8 참조).

<표 5> 종사상 지위별, 연령별 취업자 수의 전년대비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

(단위:천 명)

전년대비 증감 전년동기대비 증감

2012 2013 2014 2013. 1～10 2014. 1～10 2015. 1～10

15～24세

상용직 56 39 82 33 93 31 

임시직 39 -16 54 -17 48 44 

일용직 2 -1 -24 0 -22 -13 

고용원 있는 자영자 0 0 2 -1 2 3 

고용원 없는 자영자 1 -7 -5 -7 -5 -5 

무급가족종사자 -5 7 -7 7 -6 4 

25～29세

상용직 -69 -26 -28 -32 -30 19 

임시직 -47 -37 -16 -37 -20 -7 

일용직 -10 3 5 3 5 -4 

고용원 있는 자영자 1 -11 -2 -13 -3 2 

고용원 없는 자영자 -6 0 11 -5 14 -9 

무급가족종사자 2 -1 7 -2 7 -4 

30～39세

상용직 90 145 -1 154 1 35 

임시직 -86 -113 4 -129 8 -18 

일용직 -38 -25 -14 -25 -19 -2 

고용원 있는 자영자 -10 -12 19 -11 17 -29 

고용원 없는 자영자 20 -8 -21 -2 -21 -6 

무급가족종사자 -7 -8 -7 -7 -6 -19 

40～49세

상용직 141 190 99 189 109 68 

임시직 -39 -28 -1 -29 1 -47 

일용직 -64 -40 -5 -48 -4 -3 

고용원 있는 자영자 5 -29 -2 -28 -7 12 

고용원 없는 자영자 -21 -53 -31 -51 -33 -24 

무급가족종사자 -11 -18 -21 -19 -20 -21 

50～59세

상용직 182 206 226 204 227 152 

임시직 54 17 25 20 26 9 

일용직 -15 23 -12 27 -13 26 

고용원 있는 자영자 22 10 16 6 18 35 

고용원 없는 자영자 36 -5 -23 -5 -24 -46 

무급가족종사자 -9 2 8 -3 12 -26 

60세 이상

상용직 37 61 66 56 62 109 

임시직 77 81 74 76 76 55 

일용직 5 3 16 6 13 20 

고용원 있는 자영자 26 4 8 5 5 19 

고용원 없는 자영자 51 44 31 42 37 -34 

무급가족종사자 26 -11 5 -8 6 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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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비임금근로자의 규모와 그 변화

(단위:천 명)

자료 :통계청, KOSIS.

3. 제조업 고용증가세 지속:최근 고용증가폭 둔화 완충역할

2015년에는 농림어업 부문에서의 10만 명 이상의 고용감소와, 2014년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금융보험업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감소, 여기에 작년 고용증가를 주도했던 

도소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고용이 크게 둔화함으로써 예년 수준에 미

치지 못하는 고용성과를 보였다.

[그림 9]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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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취업자의 산업별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2012 2013 2014
2013.

1～10

2014.

1～10

2015.

1～10

취업자 전체 436 386 533 348 554 326 

  민간부문 436 372 541 340 554 363 

  공공부문 0 14 -8 8 0 -37 

  농림어업 -14 -8 -68 -4 -64 -109 

  건설업 22 -19 42 -22 34 36 

  제조업 14 79 146 83 150 154 

  서비스업 416 318 424 273 445 236 

    도매 및 소매업 51 -29 132 -45 133 11 

    운수업 48 34 -6 33 -3 2 

    숙박 및 음식점업 53 64 127 52 133 82 

    출판․영상․방송 등 -3 -8 22 -11 21 57 

    금융 및 보험업 -4 22 -26 23 -23 -55 

    부동산 및 임대업 0 -1 22 -4 26 23 

    전문․과학 등 67 -6 3 -5 2 17 

    사업시설관리 등 30 57 7 64 0 69 

    공공행정․국방 등 0 14 -8 8 0 -37 

    교육서비스업 58 4 59 -1 58 11 

    보건․사회복지 등 88 155 139 148 136 79 

    예술․스포츠 등 -8 -17 1 -24 0 36 

    협회 등 25 26 -13 29 -4 -3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러한 와중에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특
히 근래와 같은 청년취업난 속에서 20대 청년층의 1~10월 평균 취업자 증가 규모는 62천 

명인 가운데 제조업에서 36천 명 증가하여 전체 산업에서 20대 청년층 취업자 증가의 약 

58%를 차지하였다. 
제조업 취업자 규모는 [그림 10]에서 보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임시일용직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성장률 증가에 힘입어 상용직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

을 보였다. 최근 제조업 성장률은 전년동월대비 1~9월 평균 1% 감소를 기록할 만큼 부진

하였으나 상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 규모는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2015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143천 명에서 하반기에는 증가폭이 보다 확대되어 171천 명 증가하였고 

2015년 1~10월 중 154천 명 증가하였다. 대체로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직을 중심으로 고

용증가세가 지속 중이며, 남성의 취업자 증가 규모는 상승하고 여성의 취업자 증가 규모는 

둔화 중이다. 그러나 제조업 부문의 지속되는 고용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은 활발



특집_19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하지 않아 기존 제조업 취업자들의 이직 감소가 취업자 증가에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제조업은 20대 청년층의 상용직을 중심으로 고용증가폭이 확대되었는데, 특히 20

대 초반 연령층의 고용증가가 두드러졌다. 제조업 20대 초반 취업자 증가는 대체로 여성, 
고졸 이하 학력자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20대 후반 연령층에서는 남성, 대졸 이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였다(그림 11 참조). 반면 베이비 부머 세대가 포함된 50세 이

상 연령층에서 제조업 고용증가를 주도했던 예년과는 다르게 올해 취업자 규모는 크게 

[그림 10] 제조업 취업자 증감(성별)․생산지수증가율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kosis. 

[그림 11] 제조업 20대 초반․후반 연령층 학력별 상용직 증감규모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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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화하여 1~10월 15천 명 증가하였으며,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상용직, 기능원 종사자

와 단순노무종사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체의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91천 명 증가하였는데, 하

반기에 상용직의 견조한 증가세에 임시직의 고용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 또한 중소규모 

사업체는 20대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증가가 주도하고 있으나 대규모 사업체

의 경우 30~50대까지의 중장년층의 고용증가에 집중되어 있다.

<표 7> 제조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2012 2013 2014
2013.

1～10

2014.

1～10

2015.

1～10

제조업 취업자 전체 14 79 146 83 150 154 

      신규채용 -20 -10 -36 -11 -37 16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 84 152 209 150 215 173 

  20대 -12 -23 27 -23 22 32 

  50대 46 70 99 66 102 51 

  60세 이상 7 12 -5 13 -6 23 

 임시직 -18 -14 -35 -8 -33 -13 

 일용직 -26 -19 -16 -17 -17 5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7 -16 -6 -18 -9 2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6 -12 2 -12 3 -8 

 무급가족종사자 -12 -12 -9 -12 -9 -5 

성별
남자 19 92 109 98 107 132 

여자 -5 -12 37 -15 43 22 

연령별

20대 -26 -26 27 -27 22 36 

 20～24세 13 18 12 18 10 28 

 25～29세 -38 -45 16 -45 11 8 

30대 -23 74 13 77 22 22 

40대 -3 -43 13 -40 12 40 

50대 49 60 94 55 100 15 

 55～59세 25 34 76 27 84 17 

60세 이상 16 12 -5 17 -10 47 

사업체

규모별

300인 미만 -41 39 79 41 82 91 

300인 이상 55 41 67 43 69 6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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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고용부진: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집중
위에서 살펴본 제조업의 고용호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고용은 전년동

기대비 평균 236천 명 증가하는 데 머물러 최근 고용증가폭 둔화를 견인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업 신규채용은 올해 5월과 6월 1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1~10월 평균 55천 명 증가

하여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규모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직의 경우 예년과 마찬

가지로 올해에도 전년동기대비 25만 명가량 취업자가 증가하였으나 임시직 근로자(1~10
월 평균 29천 명 증가)의 고용둔화폭은 두드러졌다(그림 13 참조). 2014년에 동기간 158천 

명 증가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임시직의 고용둔화는 남성과 30~40
대 핵심연령층, 300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서비스업 세부산업별로는 

가장 많은 취업자 규모를 가진 도소매업의 고용부진은 2014년 고용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를 감안하더라도 크게 둔화한 것이며, 금융․보험업, 단체․수리․개인업에서의 고용부

진도 서비스업 고용둔화의 주요인이었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감소 역시 서비스업 고용둔화를 견인하였는데, 특히 고용원

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감소가 주도하였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의 경우 대체로 남성의 고용감소가 두드러졌다. 이처럼 서비스업 임시직과 비임금근로자

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남성근로자는 올해 여성의 취업자 증가의 약 1/10 규모에 해

당하는 24천 명 고용증가에 그쳤다.  
한편 제조업에서 20대 청년층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듯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20대 

청년층도 20~24세 연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대 후반 연령층에서는 고용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과는 다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학진학률이 높고 군입대를 해야 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20대 초반 남성은 상용직근로자

로 취업하는 것보다는 임시직으로의 취업이 보다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산업별 고용현황을 보면, 대표적인 내수업종이면서 2014년 고용증가세를 주도했

던 도매 및 소매업에서 고용둔화가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진행되었

다. 올해 상반기 고용증가폭이 점점 둔화되는 양상에서 하반기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어 

1~10월 평균 11천 명 증가에 그쳤다. 특히 남성의 고용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작년 동기간 

동안 82천 명 증가했었던 것에 비해 올해 1~10월 평균 취업자는 47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고용감소 혹은 고용둔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

로 20대와 30대에서는 임금근로자가, 40대와 50대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서의 

고용부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작년 4월부터 고용감소세로 전환되었던 금융․보험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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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감소폭이 보다 확대되어 1~10월 평균 55천 명에 이르렀으며, 작년 6월부터 고용감소

가 지속되던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부진 또한 서비스업 고용부진의 하방압

력으로 작용하였다.
반면에 30․40대 남성 사무직 위주로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는 출판․영상․통신업

(1~10월 평균 57천 명 증가)과, 2013년부터 작년까지 취업자 규모가 10만 명 넘게 증가해

오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도소매업과 같이 내수업종으로 취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음식․숙박업에서 고용이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올해 1~10월 평균 각각 79천 

명, 82천 명 증가하여 서비스업 고용의 지지역할을 하는 중이다. 또한 사업관리․지원업

의 경우 상반기부터 계속 고용증가폭이 확대되어 최근 9월과 10월에는 10만 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하여 최근 서비스업 고용둔화 움직임을 제약하는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림 14 참조). 
하지만 현재 서비스업 고용을 지탱하고 있는 산업 중에서 출판․영상․통신업을 제외

한 음식․숙박업과 사업관리․지원업의 올해 1~8월 평균임금은 2,000천 원 미만으로 조

사되어 고용의 질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1) 특히 사업관리․지원업은 최근 9~10월 10
만 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와 5만 명 이상의 신규채용이 발생하였지만 대체로 상용직보다

는 임시․일용직 위주의 취업자 증가이며,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규모가 20~40
대 핵심연령층의 고용증가보다 많았고 대체로 단순노무종사자로 고용이 증가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그림 12] 서비스업 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추이

(단위 :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http://ecos.bok.or.kr/ 

1)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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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서비스업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8> 서비스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2012 2013 2014
2013.

1～10

2014.

1～10

2015.

1～10

서비스업 전체 416 318 424 273 445 236 

        신규채용 -62 -39 28 -52 21 55 

지

위

별

상용직 345 419 236 409 246 247 

임시직 36 -65 156 -87 158 29 

 남성 12 -48 93 -61 97 -24 

 30대 26 -76 -7 -81 -8 -48 

 40대 -27 -7 25 -9 30 -51 

 300인 미만 61 -65 147 -87 153 8 

 도매 및 소매업 -10 -45 47 -53 46 -16 

 금융 및 보험업 2 -2 -2 -2 1 -31 

 단체·수리·개인 18 -12 28 -10 31 -20 

일용직 -65 -9 -15 -7 -19 1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52 -12 41 -15 39 2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53 -4 -16 -11 -5 -38 

 남성 38 -5 -12 -10 -1 -41 

무급가족종사자 -6 -11 20 -16 25 -25 

성

별

남성 175 93 170 60 194 24 

여성 241 225 254 212 251 212 

연

령

별

20대 -22 -8 29 -23 37 41 

 20～24세 75 8 74 4 78 48 

  남성 상용직 17 8 25 7 27 2 

  남성 임시일용직 19 8 12 7 10 26 

 25～29세 -97 -16 -45 -27 -41 -6 

30대 26 -76 -7 -81 -8 -48 

 30～34세 64 22 37 28 37 -53 

 35～39세 -38 -98 -43 -108 -45 5 

40대 36 95 43 88 52 -47 

 40～44세 35 27 2 24 8 -76 

50대 212 184 130 183 134 124 

60세 이상 164 132 209 117 210 16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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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5. 농림어업의 고용감소폭 확대, 건설업의 고용둔화

올해의 고용부진은 2014년 이례적인 취업자 증가로 인한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지만 서

비스업, 특히 도매 및 소매업과 1년 넘게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금융․보험업 등과 더불

어 농림어업의 고용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데 기인하고 있다. 
올해 농림어업의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24천 명 감소하여 2013년, 2014년 각각 4천 

명, 64천 명 감소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들어 감소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제도(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로 변경되면서 65세 이상 취업자 감소에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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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5]에서 보듯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취업자의 감소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 농림어업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천 명, 전년동월대비)

  

  주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지급.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6] 건설업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천 명, 전년동월대비)

건설업 생산지수 증가율             건설업 취업자 증감           건설업 신규채용 증감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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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건설업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9> 건설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2012 2013 2014
2013.

1～10

2014.

1～10

2015.

1～10

건설업 취업자 전체 22 -19 42 -22 34 36 

      신규채용 -12 21 11 21 11 9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 11 24 4 24 6 -7 

임시직 -18 -16 25 -20 22 19 

일용직 -12 0 0 -4 -1 17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5 -15 9 -13 5 7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33 -8 4 -5 1 -2 

무급가족종사자 3 -4 1 -4 0 3 

성별
남자 31 -12 31 -12 22 31 

여자 -9 -7 11 -10 12 5 

연령별

20대 2 -16 2 -19 2 -11 

30대 -19 -21 -12 -21 -16 -13 

40대 0 -6 -8 -8 -9 0 

50대 22 6 31 6 29 43 

 55～59세 5 14 19 13 17 33 

60세 이상 17 18 29 19 28 16 

사업체

규모별

300인 미만 18 -20 52 -23 43 36 

300인 이상 4 1 -11 2 -10 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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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설업의 생산지수증가율은 상반기 감소추세에서 하반기부터 상승하고 있으나 

취업자 규모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1~3월까지는 평균 7만 명가량의 고

용이 증가하였으나 점차 고용증가폭이 둔화되어 9월 고용감소로 전환된 이후 고용감소폭

이 확대 중이다. 건설업의 최근 고용부진은 일용직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고용감소에

서 비롯되었는데, 특히 20~40대 핵심연령층과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체의 고용감소폭 

확대에 기인하고 있다. 반면 5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주로 임시직, 단순노무종사자와 기능

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를 중심으로 건설업 고용의 지지역할을 하는 중이다(그림 17참조).

Ⅲ. 2016년 고용전망

한국은행은 2016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연간 전망치를 2015년 1월에는 3.7%로 제시

하였다가 4월 수정전망에서는 3.4%로,  2015년 7월에 다시 3.3%,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 

전망에서는 3.2%로 하향조정하여 전망하였다(표 10 참조).
이는 신흥국의 경기부진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제약됨에 따라 하향조정된 2016년 세

계경제 성장률 전망치(약 0.4%p 하락)2) 등과, 올해 5월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시적 충격

에서 벗어나 내수소비가 개선될 조짐이기는 하나 대외수요의 지속되는 둔화 등으로 인하

여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 초반으로 예상한 것이다. 

<표 10> 한국은행 2015년, 2016년 경제전망
(단위: %, 만 명) 

　　

2015. 1 2015. 4 2015. 7 2015. 10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상

반

하

반

연

간

연

간

상

반

하

반

연

간

연

간

상

반

하

반

연

간

연

간

상

반

하

반

연

간

상

반

하

반

연

간

세계경제성장률 3.4 3.5 3.5 3.8 3.3 3.5 3.4 3.7 3.2 3.3 3.2 3.7 3.1 3.0 3.1 - -　3.4 

경제성장률 3.0 3.7 3.4 3.7 2.7 3.4 3.1 3.4 2.4 3.1 2.8 3.3 2.3 3.0 2.7 3.3 3.0 3.2 

 민간소비 2.3 2.8 2.6 2.9 2.1 2.6 2.3 2.8 1.7 2.0 1.8 2.8 1.6 2.1 1.8 2.4 2.1 2.2 

 수출 -0.2 7.0 3.4 3.9 -0.6 6.3 2.9 3.8 -1.0 3.9 1.5 3.0 -0.9 1.2 0.2 2.0 2.6 2.3 

 취업자 수 39 45 42 38 41 43 42 38 32 34 33 34 33 33 33 34 33 34

 실업률 3.6 3.1 3.4 3.3 3.8 3.2 3.5 3.4 4.0 3.4 3.7 3.5 4.0 3.4 3.7 3.8 3.3 3.5 

주 : 한국은행 2015년 3분기 경제성장률(속보치)은 2.6%를 기록함.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각월.

2) 2015년 1월 전망 3.8% → 4월 전망 3.7% → 7월 전망 3.7% → 10월 전망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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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경제성장률, 취업자증가율 추이

(단위 : %,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그림 19] 민간소비, 수출, 내수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2014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 경제가 정점(3.7%)을 통과한 이후 2014년 4분기 2%대 경제

성장을 보이면서 후행적인 반응을 보이는 고용시장에서는 취업자 수가 2015년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331천 명으로 급격히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올해 하반기에는 5월 이후 

메르스 여파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과 대외수요 둔화 등에 기인하여 국내경기가 일시적 

충격에 의해 침체되면서 고용의 회복속도 역시 더디게 진행 중이다. 내년에도 우리나라 

경기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4분기 중 취업자 증가율은 

둔화 양상이 지속되어 2016년 미약한 경기회복만큼이나 올해에 비해 소폭 개선된 취업자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집_29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표 11> 2015년 하반, 2016년 고용지표 전망 

(단위: %, 천 명)

　　
2015 2016

상반 하반p 연간p 상반p 하반p 연간p

경제성장률 2.3 3.0 2.7 3.3 3.0 3.2 

15세 이상 인구 42,901 43,146 43,023 43,419 43,652 43,535

경제활동인구 26,748 27,074 26,911 27,083 27,376 27,229

경제활동참가율 62.3 62.7 62.5 62.4 62.7 62.5 

취업자 25,683 26,169 25,926 26,026 26,501 26,263

 (증가율) 1.3 1.2 1.3 1.3 1.3 1.3 

 (증감수) 331 322 326 344 332 338

실업자 1,066 905 985 1,057 875 966

실업률 4.0 3.3 3.7 3.9 3.2 3.5 

고용률 59.9 60.7 60.3 59.9 60.7 60.3 

비경제활동인구 16,153 16,072 16,112 16,335 16,276 16,306

주 : p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표 12> 경제성장률, 취업자증가율, 고용탄력성 추이

(단위:천 명, %)

　 고용증감 경제성장률 취업자 증가율 고용탄력성

2001 416 4.5 2.0 0.437 

2002 597 7.4 2.8 0.374 

2003 -30 2.9 -0.1 -0.047 

2004 418 4.9 1.9 0.385 

2005 299 3.9 1.3 0.340 

2006 295 5.2 1.3 0.248 

2007 282 5.5 1.2 0.221 

2008 144 2.8 0.6 0.219 

2009 -71 0.7 -0.3 -0.430 

2010 323 6.5 1.4 0.211 

2011 415 3.7 1.7 0.471 

2012 437 2.3 1.8 0.784 

2013 386 2.9 1.6 0.540 

2014 533 3.3 2.1 0.642 

 2015p 326 2.7 1.3 0.478 

주 : 2015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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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 한 해 급격한 고용둔화는 작년의 이례적인 고용증가에 대한 기저효과에 기인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령층을 중심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장

기간 고용증가를 주도했던 50대 취업자 수 증가폭의 둔화와 지속적으로 고용감소추세를 

유지하는 30~40대의 영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규모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임금근로자,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에서 취업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고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

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산업별로 농림어업의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어 내년에도 전체 취업자 둔화의 주요

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하반기에 고용감소로 전환된 건설업의 고용부진 역시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홀로 고용증가폭을 지지하고 있는 제조업은 저성장 기조에

도 불구하고 고용의 견조한 상승세가 이어지고는 있으나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불

투명하고, 내수업종이면서 2014년 고용 증가세를 주도했던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와 금

융․보험업과 공공행정의 고용부진 등으로 인한 서비스업의 고용둔화 등이 내년에도 전

체 취업자 규모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6년 노동시장 또한 올해와 비슷한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확대의 여력이 큰 여성과 청년층의 취업자 증감 여부에서 고용성과가 결정될 가능성

이 크다. 따라서 정부의 일자리정책으로 인하여 창출되는 일자리 증가 규모에 따라 노동

시장의 개선폭의 변동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상반기 경기침체에서 다소 회복되고 있는 하반기의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도 미

약하나마 회복으로 돌아설 경우, 즉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016년 상반기 

3.3%, 하반기 3.0%를 전제로 할 경우, 취업자는 올해 상반기 → 하반기 상승과 내년 중 

경기 회복에 대한 후행 반응으로 상반기 중 344천 명, 하반기 332천 명 (연간 338천 명, 
전년대비 1.3%)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16년 연간 실업률은 전년

보다 0.2%p 낮아진 3.5%, 고용률은 60.3%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11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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